
# 현대시 개론

I. 독해편

0. 대전제 :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는다.

  시라는 것은 정서와 이미지를 압축한 엑기스 같은 장르이다. 그렇기에 정서와 이미지 모두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등장인물과 공간 등을 머리 안에서 

상상하며 읽게 된다. 시도 이와 마찬가지다. 물론 시는 추상적인 언어가 산재하기에 이미지화가 

마냥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해 가능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져야 

할 태도이다.

1. 보기를 읽는다.

  문학이 애매해서 어렵다는 질문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 중 <보기>의 정보를 간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문학이란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허용되는 장르이다. 그렇기에 평가원은 우리에게 감상과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도구인 <보기>를 준다. <보기>는 3D 안경과도 같은 존재이다. 

3D 영화관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눈 건강을 부지할지는 

몰라도 영화는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 본인의 주관이 아니라 <보기>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지문

을 보는 것이 문학을 기계적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이다. 

<보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주요 소재, 주제, 화자의 상황 또는 태도 등의 정보를 얻는다.

  - 정서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2. 작가를 확인한다.

  아는 작가가 등장한다면 반가운 경우가 더러 있다. 단순한 마음의 안정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작가가 나온다면,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소월, 김영랑, 이육사, 윤동주 등 잘 아는 

시인을 현장에서 마주한다면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윤동주의 작품이 추상적인 언어로 <보기>도 없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작품의 성격을 아는 

방법은 ‘작가가 '윤동주'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윤동주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나침반 삼아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다.

3. 제목을 확인한다.

  제목의 사전적 정의는 '작품이나 강연, 보고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이다. 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목은 후술할 

시적 대상과 지대한 연관성이 있다.



4.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는 감독과 주연들과도 같다. 시인이 창조한 시적 세계에서 서로 관계

를 형성하며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 수험생들은 화자는 시 속의 

‘나’라는 것 정도쯤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시적 대상에 관한 이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 그렇다

면 시적 대상이란 것은 무엇일까? 수능 문학의 범주 내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 안에서 화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조망하고 있거나 화자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다. 이런 

설명 또한 수험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제목과 소재를 통해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5. 대전제를 지키며 정서를 확인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시는 이미지와 정서가 압축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정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정형화되지 않은 현대시의 정서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나 해야 할 일

은 명확하다. 수능 국어는 정확한 정서를 서술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대상의 긍정과 

부정만을 판단하고 선지의 정보 내 긍정과 부정을 비교하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그만이다. 

거기에 <보기>를 통한 시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다.

II. 풀이편

1. 문제 유형

   -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문제이기에 과소평가하기 일쑤지만, 막상 푸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도 낮은 정답률

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 이유는 판단이 어려운 주관적인 선지에 대해 1번부터 순서대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각 선지를 가볍게 살펴보며 확인하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옳다.

   - 시어 및 구절에 대한 이해

   보통 시상의 전개를 이미지에 기반하여 묻거나 시어에 담긴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미지에 기반하여 묻는다면 지문과 선지의 비교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묻는다면 시어가 담고 

있는 긍정 혹은 부정적 요소로 파악하면 되겠다.

   - 보기 문제

   푸는 방식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1. 파악한 정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선지를 판단한다.

   2. 위의 단계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답을 찾는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정리해둔 다음의 네 가지 대표적인 오답 유형들을 

살펴보자.



2. 오답 유형

   - 과해석

   과해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똘순은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해당 내용을 과해석하여 선지로 구성

한다면,

   “김똘순은 사과를 반려의 대상으로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런 유형은 정답률 30%대 킬러 문제에서 정답보다도 많이 선택된 선지였다. 과해석

의 여지가 보이는 선지는 정서 파악의 단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 모순 : 선지

   선지 안에서의 모순은 <보기>문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답 유형이다.

   선지에 “a는 b를 통해 ~a(not a)를 나타낸 것이겠군“이라는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 우리는 

지문 및 보기와 무관하게 해당 선지를 오답이라고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간 단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모순 : 보기

   <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매우 큰 근거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반대된다거나, 보기에 없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이라 볼 수 있다. 

   - 없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선지이다. 없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선지를 뜻하는데, 없는 것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매우 까다롭다. 이것 또한 과해석과 

비슷한 논리로 혼자 엇나간 선지를 염두에 두자.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파악한 내용과 

비교하여 우선 소거해둔 후 정오를 판단할 수도 있다.


